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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양산]"비방 대신 정책 경쟁 합시다" 조문관·나동연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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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6·3 지방선거 경남 양산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조문관 후보와 국민의힘 나동연 후보는 11일 오전 양산시

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클린선거 실천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나동연 선거사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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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양산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조문관 후보와 국민의힘 나동연

후보가 소모적인 비방전을 지양하고 정정당당한 정책 대결을 펼치기로 합의했다. 

두 후보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결의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조문관 후보와 나동연 후보는 11일 오전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클린선거 실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흑색선전과 인신공격을 차단하고 양산의 미래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경쟁만으로

승부하겠다는 두 후보의 결단에 따라 마련됐다.

조 후보는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이 되어야 함에도 선거 때마다 네거티브가 만연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산이 대한민국

선거 문화의 격을 높이는 발원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오늘의 약속은 양산 시민들께 드리는 엄중한 약속"이라며 "비방 대신 희망의 공약으로 양산의 미래 비전을 경쟁하

겠다. 이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신이며 시민에 대한 예우"라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협약식에서 "양산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상대를 깎아내려 얻는 승리가 아니라 시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정책으로 승부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협약이 전국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방선거 국면에서 보기 드문 협치와 품격의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두 후보는 이번 선거가 단순한 승패를 넘어 지역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

망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두 후보는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보다는 본인의 핵심 공약과 실천 방안을 알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

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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